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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편하게 주식 정보를 알 수 있는 주식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의 사용자 경험은 

어떤지 또한, 필요한 제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금융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금융 전문가 중 ‘카카

오증권’과 ‘증권통’이라는 국내 최다 사용 증권 애플리케이션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한 전문가 8명을 선별해 

Stephen P. Anderson이 제안한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의 6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요소들로 구성한 설문으로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카카오증권의 사용자 경험을 다소 높게 평가하였지만, 주식 정보를 구하는 애플리

케이션인 만큼 유쾌성과 의미성에서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앞으로 더욱 뛰어난 기능과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사용자들의 관심 주식을 파악한 콘텐츠 제공과 더욱 편리한 User Interface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온·오프라인 주식 정보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애플리케이션, 주식 정보, 사용자 경험, 감성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Abstract Stock information applications allow users to look up and find current stock information whenever 

and wherever. This study researched what kind of user experience the finance experts get when using these 

applications and what they sugges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of 8 finance 

experts, who worked minimum of three years, and used both Kakao Stock and JeungGwon Tong, the most 

used stock information applications, for a minimum duration of six months. The results show the user 

experience of Kakao Stock rated a bit higher than JeungGwon Tong. Since the objective of such applications 

are to show stock informations, the experts all rated the pleasurable and meaningful aspects rather low. They 

suggested, the developers should provide a more advanced and accurate information. They also suggested user 

interest recognized content be presented along with more convenient user interface to elevate usability. 

Hopefully, this study becomes a base to further study of user experience of various on and offline stock 

information services and they become a reference to develop a service with great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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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값비싼 전문가의 투자 자

문을 얻을 수 없기에 다양한 경로로 정확한 정보를 얻길

원한다. 이 경로 중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은 매력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정작 이 분야

의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대한민국의 주식 거래 시장의 규모는 약 1400조 원으

로 세계 15위를기록하고 있다[1]. 이 중 272조원은 개인

투자 시가총액이며 개인 투자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2015년, 20대 보유 주식의 수는 전년

대비 37.5% 증가하였고, 30대 보유 주식의 수는 20.2%

증가하며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3].

이런 20∼3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각각 99.0%와

97.0%이다[4]. 스마트폰의 기능과사용 용도는 다양하지

만 20∼30대 스마트폰 사용자중 각각 39.6% 그리고

45.9%는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며, 이것은 경제활

동인구 나이 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5].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겐 빠르고 정확한 주식 정

보는 필수다. 이런 정보를 얻고 원하는시기에 정확한 매

매를 위해서는 컴퓨터로 온라인상 정보 탐색과 주식 매

매가 방법 이였지만,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젠 이 모

든 것들이 사용자의 손 안에서 빠르게 이루어진다. 하지

만 일반 사용자들이 접하는 정보를 만들고 평가하는 금

융 전문가들은 주식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사

용자 경험을 얻고 있으며 어떤 개선점을 바라고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사용성 향상을 제안하는지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1.2 이론적 배경

1.2.1 사용자 경험이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

템, 제품, 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

각하게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6]. 이 단어는 1990년

대 중반에 도널드 노만(Donald Norman)에 의해 많은 사

람에게 알려졌다[7]. 그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 개발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다.

또,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에서 정리한 사용

자 경험의 국제적 기준은제품, 시스템또는 서비스의 사

용 또는 사용의 예상 결과로 얻는 사람의 지각과 반응이

라고 한다[8].

모바일 미디어의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기

능 수행의 역할만으로는 나날이 높아지는 사용자의 기준

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UI(User Interface)

디자인을 비롯해 여러 콘텐츠의 융합 등 다양하고 새로

운 방법을 찾는 개발사들의노력은 끝이 없다. 사용자 경

험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과 태도 변화

를 가져오게 하는 영향요인으로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

하기 때문이다[9].

1.2.1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줄임말이

지만 더욱 줄여 앱(ap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0].

IT(Information Technology)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자의 활동 수행을 돕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OS(Operating System)와 유지 또는 다목적 업무를 위한

유틸리티(Utilities)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

로그래밍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11].

2. 연구

2.1 애플리케이션 선정

국내에는 여러 주식 정보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있

다. 단순 주식 정보를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

션부터 모의투자와 종가 예측 등 다양한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능을 겸비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는

주식 정보 전달이 우선적인 목표이며 백만이 넘는 많은

설치 수와 사용량을 보유한 카카오증권과 증권통을 연구

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하였다[12,13].

카카오증권의 경우 주식 매매, 모의투자 등 여러 기능

이 추가된 버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 형태인 카카오증

권으로 선정하였다. 증권통 역시 각 증권회사의 거래가

가능한 버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 형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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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ens of Kakao Stock and JeungGwon Tong

2.2 연구 응답자 선정

이 연구는 일반 주식 투자자가 아닌 금융권의 전문가

들이 주식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시 어떤 사용자

경험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하

의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출 하였다. 첫째, 응답자는 금융

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둘째, 위에

서선정한주식정보애플리케이션을최소 6개월이상사

용해야 한다. 하지만, 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기간이 같

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나이는 30대로 주식

에 관심이 가장 높은 일반인 나이 대과 비슷하도록 하였

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금융 전문가 8명을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시켰다.

선정된 전문가들의 주식 투자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모의투

자 또는 주식 정보 관람은 하지만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상당수 되기 때문이다.

2.3 연구 방법 및 결과

2.3.1 연구 방법

전문가들의사용자경험을 알아내기위해 8명 모두 심

층 인터뷰방식으로 2016년 4월 30일부터 2016년 5월 7일

사이에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

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 하기에 이 연

구에 적절한 방법이다[14]. 인터뷰 내용은 Stephen P.

Anderson이 제안한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의 피

라미드 구조의 6가지 카테고리인 기능성(Functional), 신

용성(Reliable), 사용성(Usable), 편의성(Convenient), 유

쾌성(Pleasurable), 의미성(Meaningful)을 기반으로 하여

6단계 평가로 제작되었다[15].

[Fig. 2]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

각 단계는 4∼5개의 질문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었으며

각 질문에 5점 척도로개인의의견을 표기하여 설문을 진

행하였다. 응답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더욱 자세한 의견

을 구하기 위해 구두로 추가 의견을 받아 상세히 기록하

였다. 각 단계의 질문마다 받은 점수의 평균을 내어 그

단계의 평가 점수로 하였고, 단계별 모든 응답자의 평균

으로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2.3.2 연구 결과

첫 번째 연구대상자인 응답자 01은 30대 초반의 남성

으로금융업에 종사한지 3년이 이상 되며 지정 애플리케

이션의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되었다. 두 애플리케이션

중 카카오증권의 사용 기간이 더 길었고 주식 투자를 하

고 있으며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한다.

이 응답자는 기능성에서는 증권통을 카카오증권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편의성에서는 두 애플리케이션을 동일

하게 평가하였다. 이 두 단계를 제외하면 모든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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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증권을 증권통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평가하였

다. 카카오증권의 보기 편한 화면 구성을더욱 높게 평가

했다.

[Fig. 3] Results for Subject 01

응답자 01의 인터뷰 중 특이했던 점은 기능성을 평가

하는 4번째 질문인 ‘사용 시 오류는 없는가?’에 증권통은

‘그렇다’로 4점인 반면 카카오증권은 ‘아니다’로 2점을 평

가하였는데 이 항목에서 모든 응답자 중 유일한 ‘아니다’

평가이다. 카카오증권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중 응답이

없거나 강제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와 같이 평가하

였다.

두 번째 응답자는 금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30대 후

반의 남자로 이 연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기간은

3년 정도다. 이 응답자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으

며 전문 분야인 주식의 정보를 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고 있다.

Categories Kakao Stock JeungGwon Tong

Functional 4.25 4.25

Reliable 3.75 3.75

Usable 3.4 3.8

Convenient 4 4

Pleasurable 3 3

Meaningful 2.8 2.8

<Table 1> Subject 02’s Assesment

응답자 02는 사용성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두 애플

리케이션의 평균 점수는 동일하게 나타났고실제 사용성

의 첫 번째 질문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하기 쉬운가?’란

질문에 카카오증권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과정보가 다채

로워 주식 정보 외의 불필요한 기능이 없는 증권통이 사

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 응답자는 인터뷰 중 두애플리

케이션의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고 말하며 거의 모든 질

문의 응답이 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응답자 03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금융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이상이며 카카오증권과 증권통의 사용 기간

은 1년 정도이다. 주식 거래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어 우선 투자 자문을 얻기 위해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카카오증권보다 증권통의

사용 기간이 비교적 길다.

[Fig. 4] Results for Subject 03 

응답자 03은 모든 항목에서 카카오증권을 증권통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평가했다. 특히 편의성에서 두 점수는

0.8점으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는 카카오증권의

화면 구성이 더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느끼고 정

보를 알아보기 더 쉬웠다는 의견이다. 카카오증권의 화

면 구성과 색상 그리고 디자인을 증권통의 것보다 선호

한다는 것이 모든 응답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네 번째 응답자는 경력 10년의 남성으로 30대 후반이

며 애플리케이션의사용 기간은 3년이 넘는다. 주식 투자

를 하는 이 응답자는 주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한다.

[Fig. 5] Results for Subjec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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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04는 증권통의 평가가 의미성을 제외하면 카

카오증권보다 다소 높거나 같았다. 이 응답자는 상대적

으로증권통의 사용기간이더 길어손에익은 만큼 기능

성, 신용성 그리고 사용성의 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고 본

인의 의사를 이야기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의미성에

서 카카오증권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터뷰 중 이 응답자는 두 애플리케이션의 비교가 쉽

지 않다는 의견도 시사했다. 카카오증권은 시세 외에도

뉴스나 분석 자료 등 가공 자료가 있는 반면 증권통에는

가공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Fig. 6] Average of All Assesments 

심층인터뷰의 결과를 보면 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평가는 모든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평가에서 카카오증권이 다소 높은 점수를 받

았지만, 전문가들의 재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증

권통의 점수를 다소 높게 평가하는 성향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눈여겨 볼 점은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응답자가

기능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주었고 반면 의미성에선 제

일 낮은 점수로 평가되어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

의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가면 갈

수록 평가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문가들이 주식투자 또는 주식 정보

확인을 개인적인 자금 관리 방법 또는 관심 정보의 확인

일 뿐 사용자의 대외적 이미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정보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둔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그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

하게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그 목적을 잘 이루어지

는 것으로 사용자의 경험 평가는 끝났다고 답하는 응답

자도 있었다.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업에 최소 3년 이상 종사한

금융 전문가들이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

는 증권 정보 애플리케이션 중 카카오증권과 증권통의

사용할 때 어떤 사용자 경험을 갖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평가는 Stephen P. Anderson의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설문으로 심층인

터뷰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론은 아래와 같다.

금융 전문가들은 즐겁고 의미 있는 사용자 경험보다

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경험과 소통을 위한 콘텐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주식 정보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도 그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것은 많은 개발사의 개발 방

향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개발사들이 현재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제안하였다. 응답자 01이 격은 애플리케

이션의 기능적 오류는 사용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로 그들은 애플리케이션이 개인 정보와 관심 정보

편집 기능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화면 구성의 편집 기능

을 제공하여, 사용성향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개인의

관심 종목을 파악한 콘텐츠 제공하여 여럿과 공유된 공

통 콘텐츠가 아닌 개인맞춤서비스 즉 커스터마이즈

(customize) 서비스도 제안하였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의

미 있는 경험을 줄 것이며 사용성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이 다소 낮게 평가한 의미성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제안은 광고물 제거이다. 광고의

위치나 크기가 주식 정보를 확인할 때 방해가 되므로 사

용성과 유쾌성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의 제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외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주식 정

보 경로를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화면과

UI 디자인의비중을 크게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속 연

구에서는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더욱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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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식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카

카오증권과 증권통의 동일한 증권회사 거래기능이 있는

버전으로 사용성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나날

이 증가하는 주식 정보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것을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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